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휘발유 소비자가격 60%가 세금
재경부, 경유 48%에 등유 31% 차지 … 세금 비중은 낮아져

국내 휘발유 가격의 60%, 경유의 48%, 등유의 31% 가량이 세금인 것으로 집계됐다.

재정경제부에 따르면, 8월 둘째주 기준 전국 각지의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평균가격 1449.2원, 경유가

격 1149.5원, 등유가격 894.5원 중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휘발유 60.0%, 경유 47.8%, 등유 30.7% 수준인 것으

로 나타났다.

2004년 전국 각지의 주유소에서 판매한 휘발유 평균가격 1365원, 경유 908원, 등유 752원 중 세금이 차지했

던 비중은 휘발유 63.1%, 경유 52.2%, 등유 35.2% 수준이었다.

2004년 평균과 2005년 8월 둘째주 기준 석유제품 가격을 비교해보면 휘발유와 경유, 등유 모두 2005년 들어 

세금비중이 줄었다.

재경부 관계자는 “세금비중이 줄어든 것은 석유제품 가격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얼마로 고정된 종량세로 석

유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세금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며, 경유에 붙는 세금은 2차 에너지세제 개편

에 따라 올랐지만 경유가격이 더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작게 미쳤다”고 설명했다.

휘발유․등유․경유에 붙는 세금은 교통세와 지방주행세(교통세의 24%), 교육세(교통세의 15%)와 부가가치

세(공장도가격+교통세+교육세+주행세의 10%) 등이 있다.

이에 앞서 석유제품 원가에는 원가의 1%에 해당하는 관세와 리터당 14원의 석유수입부과금 등이 더 붙어 

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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